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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편101편: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?
101:1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2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3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 앞에서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접지 아니하리이다 4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5 그 이웃을 그윽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6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7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8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
시편 101편은 왕이 “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겠습니다” 라고 서약하는 내용을 담은 찬양입니다. 아마 다윗 이후에도 왕의 즉위식이나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때에 불려졌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왕이 하나님께 대해 서약하는 내용인만큼 본 시편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철학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. 또한 오늘날에도 유효한 리더십의 정의가 숨겨져 있습니다. 
1. 올바른 사람이 되어 올바른 목표를 추구하라. 
1절에서 다윗은 인자와 공의, 즉 사랑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즉 사랑과 공의라는 올바른 목표를 함께 추구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. 2절에서는 그 올바른 목표를 위해서 자신이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서약하고 있습니다. 그는 욕먹는 왕이 되지 않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1-2절을 종합하면 다윗은 올바른 사람(2절)이 되어 올바른 목표(1절)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. 
2. 올바른 일을 하라. 
3-4절에서 다윗은 지도자인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서약하고 있습니다. 3절에서는 비루한 것, 즉 소중하지 않는 것에 매달리거나 배도자의 행위,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행위에 빠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4절에서는 사특한 마음 즉 바르지 않는 일을 계속 고집하는 마음을 버리겠다고 서약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3-4절을 종합해보면 옳지 않은 일을 절대로 하지 않고 올바른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
3.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라. 
3-4절이 일 즉 통치업무에 대한 서약이라면 5-8절은 사람에 대한 서약입니다. 즉 어떤 관료를 선발해서 함께 동역하겠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5절에서 다윗은 그 이웃을 그윽히 허는 자, 즉 중상모략하는 자를 쓰지 않겠다고 서약합니다. 그리고 교만해서 자기만을 높이려 하는 자를 쓰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. 7절에서는 거짓 행하는 자 즉 남을 속이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, 말을 바꾸는 자를 쓰지 않갰다고 서약하고 있습니다. 6절에서는 중상모략하는 자, 자기만을 높이려는 자, 남을 속이는 자, 말을 바꾸는 자 대신 충성된 사람, 즉 신실하게 맡기는 일을 잘 하는 사람과 완전한 길에 행하는 사람, 즉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쓰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. 이것들을 종합하면 다윗은 올바른 사람과 동역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. 
4. 참된 지도력의 정의 
우리는 이 시편 101편을 묵상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교회를 다스리는 목회자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 모두가 따라야 할 지도력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. 진정한 지도력이란 “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올바른 일을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행하는 것”입니다. 
이 시대는 참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. 이스라엘에 한 사람의 지도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희망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시대도 많은 지도자가 아니라 참된 지도자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. 지금은 지도자가 희망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. 여러분이 바로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에 이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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